
Passo Fundo | Brazilian Provinces Celebrate Centenary                                                                             November 14, 2023 | snd1.org 

브라질 관구 100주년 기념 

 

2023년 10월 1일, 전체 노틀담 수녀회가 창립 173년을 경축했을 때, 브라질 수녀들은 이번 기회에 또 다른 

대축일을 더했습니다 – 브라질 노틀담 수녀회 현존 100주년입니다.    

거룩한 십자가 관구와 아파레시다 성모 관구의 많은 수녀들이 모여왔을 뿐 아니라 이 축제는 여러 특별 

손님들도 포함했습니다. 총장 메리 앤 컬퍼트 수녀, 메리 캐틀린 번즈 수녀와 마리아 노나타 베체라 수녀등, 

총행정부 수녀들이 로마에서 왔습니다. 유럽 관구 관구장인 마리아 파울라 베셀 수녀와 이전 관구장인 요세파 

마리아 베르그만 수녀가 이번 특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의 프로그램은 1923년에 세워진 학교, 파소 푼도 콜레지오 노틀담에서 마련되었고 그곳에서 백주년도 

경축하게 되었습니다. 대주교 로돌포 베버가 장엄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전례는 흥겨운 식사와 수녀회와 관구 

리더십의 축사와 지난 100년의 역사적 궤적 이야기, 기념 서적 출간과 선물 교환을 포함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리아 파울라 수녀는 소감을 나누며 “브라질 초창기 수녀님들은 그 시대에 행해져야 할 바에 대해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님과 마리아 익나시아 수녀님과 코스펠드 초창기 수녀들만큼이나 깨어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분명 모든 것이 이전에 생각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미지의 나라에서 유연함을 지녀야 했을 

것입니다.” 

메리 앤 수녀는 이미지를 이용하고 씨뿌리는 이의 비유를 들었으며 선교사 수녀들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녀는 “여러분은 현재에도 이 씨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망 – 삶의 기본적 

생필품 뿐만 아니라 위로의 말, 연민, 사랑이 필요한 가정과 아동을 위한 사회적 사도직 안에서 – 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식 – 수 천명의 젊은이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여러분의 학교에서 – 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은 치유 – 병원, 약국, 보건소 안에서 사도직을 통해 큰 곤궁에 처한 이들에게 – 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의와 평화 –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돌보아 주고, 교육하고, 화합의 모범이 되어 주고, 참여하고,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을 가르쳐 주면서 – 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앙 – 본당과 청년 모임과 

피정 작업에서 영적 안내와 교리를 진행하면서 – 의 씨앗을 뿌립니다.” 

마리아 노나타 수녀는 오늘 하루가 “말과 표현, 몸짓, 상징이 과거와 현재를 한데 모아 하느님께서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명에 대한 깊은 충실성에 새로운 자극이 되기를 빕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